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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금번 지배구조위원회의 CEO 후보 발표를 보고, 우려했던 정치권 낙하산 가능성이 다소나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일보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제 겨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 단추를 채웠을 뿐이다.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회장후보심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책임과 소명을 끝까지 완수해주길 바란다. �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제대로 갖춘 후보만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KT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전 종사원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주주가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사회의 역할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노동조합은 CEO 선임과 관련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첫째, 외부 지원에 기대어 CEO가 되려는 후보는 결단코 거부한다.�이미 언론에 모 후보는 뒷배가 누구이며 모 후보는 거대 로펌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이런 후보가 KT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외부 지원으로 선임된 CEO는 KT 발전보다는 이해관계에 얽매여 외부의 요구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CEO가 선임된다면 낙하산 선임과 동일한 폐단을 불러와 KT에 과오를 남기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둘째, ICT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폭넓은 경영역량을 갖춰야 한다.�4차 산업혁명이 급속이 진행되는 작금에 ICT 전문성이 없다면 냉혹한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이는 CEO로서 갖춰야 할 자질 중 가장 기본이다. 다행히 후보자 모두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문성을 경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단편적 지식이나 행정능력보다는 폭넓고 다양한 경영경험과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KT 경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KT는 그간 주인 없는 회사라는 오명에 시달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피로감이 쌓일 만큼 쌓여왔다. 경쟁 이동통신사가 확고한 주인이 있는 회사로 중심을 잡고 이어왔던 반면, KT는 기존 사업방향과 경영방침이 중단되거나 바뀌면서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KT를 속속들이 잘 알고 이해하는 인물이라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경영 투명성 강화와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다.��넷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환경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지금은 모든 구성원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현직 혹은 재임 시 사내 계파정치에 골몰했던 후보는 절대 KT CEO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CEO는 KT를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갈 뿐이다. ��노동조합은 후보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노동조합 의견을 충분히 반영, 반복된 폐단을 청산하고 KT에 필요한 CEO를 선임해 줄 것을 6만 그룹 종사원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만약 납득할 수 없는 CEO가 선임될 경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전 종사원과 힘을 모아 결연히 투쟁하겠다는 우리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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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대한 KT노동조합 입장










